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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기자] 외모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사람들은 취업 혹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이나 피부 관리 등을 통해 꾸준한 외모관리를 한다. 또한 외

모 가꾸기의 한 방법인 성형도 시대마다 트렌드가 달라지는 등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가 뜨겁

다.


하지만 운동이나 자기 관리로도 쉽게 달라질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치아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세련되게 가꾸어도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못하다면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남

기게 된다.   


특히 고르지 못한 치열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부정교합과 돌출된 입이다. 삐

뚤빼뚤한 치아가 턱의 모양에도 영향을 주므로, 턱의 과도한 변형이 얼굴형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유행하는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지 못한다. 얼굴형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콤플렉스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교정치료다. 치아의 불규칙한 배열을 교정 장치를 통해 재배열

하고 정상적으로 맞물리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고른 치열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얼

굴형을 만든다.


교정치료의 장점으로는 외모적인 측면 이외에도 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다. 가지런한 치열 덕분

에 음식물을 고르게 씹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치아의 마모가 사라지고 효율적으로 칫솔질을 할 수

있어 치아의 조직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못한 교정 장치 “해결 방법은?”


교정치료가 치아건강과 심미적인 측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교정 장치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과 불편함은 부정교합으로 고민인 사람

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


이에 인비절라인 투명교정이 교정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대안이 되고 있다. 기간이 6주

에서 9주로 일반 교정보다 짧을 뿐만 아니라 교정 장치가 투명해 일반적인 보철물에 비해 티가 나

지 않는다. 또 일상생활 중 음식물 섭취도 더 용이하다.


하지만 누구나 투명교정을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구강상태와 치아의 배열

은 다르기 때문에 교정치료에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

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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